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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복지서비스 현장 목소리,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에 담는다
 - 김병환 차관, 서울남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하여 현장 의견 수렴
 - 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방안,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에 담아 발표 계획
 - 약자복지 확대 및 저소득층 자립기반 강화 방안도 포함 계획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4월 25일(목) 16:50 서울 영등포구 소재

서울남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여 고용·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점검

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분절적으로 제공하던 고용·복지서비스를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기관, 전국 102개소 운영중

  김 차관은 “일자리를 찾는 분들, 복지지원이 필요한 분들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취약계층 생활

안정을 위한 버팀목이자, 사회이동성 개선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비롯한 고용서비스 전달체계를 

강화하고 청년·여성 등 고용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 중인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에 담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약자복지 확대와 함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노동

시장 참여를 돕고 자립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중”이며, “일선 

현장의 의견을 면밀히 수렴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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